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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를 사는 지혜 

지난 6월 말 타운뉴스 사옥 이전 후 시청에 몇 가지 

볼 일이 있었다. 비즈니스 퍼밋을 받아야 했고 건물에 

간판을 달아야 했다. 평소 같으면 서류를 제출하면 바

로 퍼밋을 주고, 간판도 시 규정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허가해주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코로나 19’로 시청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시청 입구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시청 웹사이트에 들

어가서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시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기

입한 후에 소방안전국에 가서 서류에 사인을 받은 후 

제출했다.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고 시청 정

문 앞에 준비해둔 통에 넣는 것이다. 한 달 이상 지난 

뒤에 비즈니스 퍼밋을 받았고, 간판을 달아도 좋다는 

연락이 왔다. 

시공무원들이 정상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 평소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리는 점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러나 비즈니스 퍼밋을 받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되고 간

판 설치 허가를 받는데 한 달이나 걸려야 하는 지는 의

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회사 주차장 담벼락과 회사 밴에 낙서가 

발견되었다. 담벼락의 낙서는 갱들의 지역 표시로 간주

되는 문자와 숫자가 적혀 있었고, 밴에는 F로 시작되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일단 자동차의 낙서는 신나로 지

웠고, 담벼락 낙서는 페인트로 덧칠을 해서 원래의 상

태로 만들어 놓았다. 

CCTV에서 그 부분을 녹화하고 범행 장면은 사진으

로 만들어서 가까운 라미라다 시 경찰서로 향했다. 자

초지종을 설명하자 듣고 있던 경찰관은 산타페스프링

스 시의 관할서는 위티어 경찰서라면서 주소를 알려주

었다. 

위티어 경찰서는 한참 더 가야 했다. 경찰서 출입문은 

닫혀 있었고, 안내판에는 용무가 있는 사람은 전화를 

먼저 하라고 적혀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담당자를 바꿔주겠다고 했다. 담당자는 주소

를 달라고 하면서 그 장소로 사람이 갈 거라고 했다. 나

는 지금 경찰서 앞에 와 있으니 담당자를 만나고 가겠

다고 했다. 그럼 기다리라고 했다. 

경찰서에 온지 30분, 통화를 한 후로는 20분이 지났

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더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또 15분이 지났다. 날은 뜨겁

고 온몸이 땀에 젖었다. 점심도 못 먹고 땡볕에 서서 기

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다음날 경찰서에 다시 전화했다. 그러자 곧 경찰관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찾아왔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진과 녹화한 CD를 

건네주었다. 그러자 경찰관이 물었다. 범인들이 감옥에 

가기를 원하느냐고. 아니라고 했다. 이까짓 낙서로 아이

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범인을 잡는 대로 신원을 알려주겠노라고 하면서, 자신

이 이 지역에 23년 근무를 했으며 이 아래 지역에 두 명

의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자주 돌아

보라고 하겠다고 했다. 

잠시나마 경찰이 잘못되었다며 분개했던 내가 잘못

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냥 사건을 전화로 접수하

고 기다리면 경찰이 찾아올 텐데 경찰서까지 갔으니까 

담당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잘못이었

다. 전화를 받고 불과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이 

나타나지 않았던가. 

시청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주고 간판을 허가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되는데도 까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조급하게 서두르고 안달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유 없이 늦게 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영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천천히 서둘러라’(Make haste 

slowly). 

서두르다 화를 당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서둘러 일을 마치려다 엉터리로 해서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경우도 있고, 조급한 마

음에 과속을 하다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19’라는 비상사태가 6개월째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답답함을 이기

지 못하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 탓에 코로나19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고통의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바

늘허리에 실 꿰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둘러 질러

가기보다 돌아가는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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